
합성수지,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세
산자부 , 2002년 7.3%로 떨어져 … 무차별 수출에 반덤핑 제재도 증가

2002년 9월 이후 홍콩을 포함한 중국 시장이 한국의 최대수출 시장으로 부상중이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2002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의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액의 14.2%로 2위에 올랐으며, 홍

콩으로 경유하는 수출분을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20.5%가 집중되고 있어 2002년 사상 최대의 흑자가 예상된다.

중국 수출은 WTO 가입 이후 중국 자체 수출의 증가세, 서부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인프라건설 확대 등으로

급신장세를 띠었으며, 수입 품목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수출은 휴대폰, 컴퓨터 등 IT 제품의 비중이 증가해 1993

년 이후 지속돼온 한-중간 무역불균형은 심화되는 양상이다.

최근 10년간 중국으로의 수출품목은 크게 경공업 제품에서 중화학·IT 제품 중심으로 변화했다.

1998년에는 전자관이, 2000년에는 컴퓨터와 반도체가, 2001년에는 무선통신기기가 새로운 중국수출 품목으로 진

입했다.

중국 10대 수출품목 변화 추이 (단위: %)

순위
1992 1997 2002.1- 9

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품 목 비중 추세1)

1 철강판 15.8 합성수지 10.8 컴퓨터 8.3
2 합성수지 11.3 석유제품 10.8 합성수지 7.3
3 선재봉강 및 철근 8.9 가죽 5.9 무선통신기기 6.6
4 가죽 5.3 철강판 4.8 철강판 5.5
5 인조섬유 4.9 인조섬유 3.7 석유제품 5.3

소계 46.1 36.0 33.0
6 인조장섬유직물 3.7 종이제품 3.4 전자관 5.1
7 종이제품 3.4 인조섬유장섬유사 3.2 석유화학 3.6
8 섬유 및 화학기계 2.9 기타직물 3.1 반도체 3.0
9 석유제품 2.8 인조장섬유직물 2.9 가죽 2.8
10 기타석유화학제품 2.6 편직물 2.9 기타직물 2.4
계 61.5 51.4 49.8

† : 급신장세, : 완만한 하락세, : 가파른 하락세, : 보합세

중국 수출에서 컴퓨터의 비중은 1992년에 0.6%에 불과하던 것이 2002년에는 8.3%로 대폭 증가했으며, 무선통신

기기는 2000년 1억3000달러에서 2002년 13억달러 이상으로 2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.

전자관은 1998년 3.3%에서 2000년 6.7%까지 비중이 높아진 바 있으며, 반도체 역시 2000년 3.1%까지 대폭 증가

하다가 이후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다.

반면, 석유화학, 철강 등 세계적인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는 한층 강

화됐다.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비중은 200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, 중국의 수입규제 비중은 2001년

0.6%에서 2002년 9월 4.7%로 급증했다.

최근 2002년 9월에도 중국은 한국의 우레탄수지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바 있고, 10월에는 Polyester Chip

과 Polyester Stable Fiber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를 결정했다.

합성수지 역시 꾸준히 1-2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으나, 중국시장 점유율이 1992년 11.3%에서 1997년 10.8%, 2000

년 8.5%, 2002년 7.3%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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